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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작물로, 밀의 품질과 호밀의 우수한 스트레스 내성을 가진 월동 작물이다. 겨울철 사료 

작물로써 이용 가치가 높고 자가 채종이 가능하며 추위와 습해, 도복 등에도 강해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또한 식물체 

잎의 비율이 높아 가축 기호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위도 중산간지역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생산기술과 관련된 연구

는 미흡한 수준이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 한계지가 북상하고 또한 수확 시기에 따라 트리티케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본 실험은 고위도 중간산지에서 트리티케일의 안정 

생산이 가능한 기상특성을 가진 지역을 선정하고 광영, 민풍, 세영, 신성, 신영, 조성, 조영 7개 품종에서 생육 조사, 월동률, 채

종량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적정 파종 시기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다른 고위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된 트리티케일 종자는 각각 1. 광영, 2. 민풍, 3. 세영, 4. 신성, 5. 신영, 6. 조성, 7. 조영 총7개 품종으로 농촌진흥청 

중부작물부로부터 분양받았다. 고위도 중산간 실험지역으로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해발 100m),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해

발 150m),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해발 250m), 강원도 인제군 북면(해발 400m),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해발 600m) 5지역을 

선정했다. 파종시기는 20년 9월 말, 10월 초, 10월 중순으로 총 3회 진행되었으며 파종량은 14kg/10a, 비료 수준은 N 

12kg/10a, 줄뿌림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조사항목은 월동율, 초장, 생체수량, 건물수량, 채종량이며 각 결과는 분산분석을 통

해 비교하였다. 월동율은 실험구에서 50cm를 임의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초장은 20 개체씩을, 수량구는 30cm를 임의 선정

하여 샘플링 후 각 항목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월동율의 경우 5지역 모두 광영, 민풍, 세영, 신영 네 품종이 다른 품종들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특히 광영과 민풍의 경우 

가장 추운 지역인 평창에서 세영. 신영에 비해 2배 높은 월동율을 보였다. 트리티케일의 간장, 수장, 총체 길이와 생체수량, 건

물수량의 품종 간 비교에서는 광영, 민풍이 제일 높은 값을 보였으며 채종량에서는 민풍이 다른 품종들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지역 파종시기 간 비교에서는 평창은 1차 파종시기에서, 다른 네 지역은 2차 파종시기에서 생육이 가장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평창과 유사한 기후 지역에서는 9월 말이 트리티케일 파종 적기이며 다른 네 지역과 유사한 기후 지역에

서는 10월 초가 파종 적기로 나타났고 광영, 민풍이 다른 품종들에 비해 고위도지역 중간 산지에 적합한 품종임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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